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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류

 수요 감소 ▼   “ 더운 날씨에 기피되는 한국 고추장 ”

   

대만에서 한국산 스낵, 음료, 가공식품을 수입·유통하고 있는 KOREA SHOP의 대표 

Ms. Wei는 최근 무더운 여름 날씨가 지속되면서 순창社의 고추장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고 전했다. 그녀는 최근 신선한 채소를 공급받기 어려울 정도로 날씨가 

더워 열을 돋우는 매운 음식을 찾는 고객이 줄어든 것으로 예측했다. Ms. Wei는 더위가 

누그러지기 시작하는 10월 ~ 11월쯤부터 판매량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판촉행사 진행의향에 대한 질문에는 고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순창社 고추장]

 스낵류

가격 상승 ▲  수요 감소 ▼  “ 가격이 오르면서 수요가 줄어든 한국 초콜릿바 ”

   

1974년 대만에서 설립된 이후 1000가지 이상의 수입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Kolsun 

International Ltd.의 담당자 Ms. Chen은 인터뷰에서 한국 초콜릿바 제품 판매량이 감

소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지난 6월 공급업체에서 가격 인상을 통보받아 부득이하게 

가격조정을 시행했고, 이에 고객들의 관심이 멀어졌다고 토로했다. Ms. Chen은 오는 

9월, 대만의 국가적 명절인 중원절(中元节)이 다가오면서 한국 라면 등 여타 제품들은 

할인 프로모션 등을 통해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초콜릿바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

어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초콜릿바]

* 중원절(中元节) : 중화권의 전통 명절로 한국에서는 백중(百中)이라고 하며 매년 음력 7월 15일로 

지정되어 있다. 중화권에서의 음력 7월은 귀신의 달로, 보름에 가장 귀기가 심하며 이 달에는  

귀신들이 산 자의 집을 방문한다고 여긴다. 대만에서는 귀신들을 달래고자 강물에 등불을 떠내려 

보내는 등의 행사를 거행하며, 혼령들을 위로하기 위한 향과 음식을 공양하는 관습이 있다.

 가격 하락 ▼  수요 증가 ▲  “ 명절맞이 가격조절에 들어간 유럽·미국 스낵 제품 ”

   

유럽과 미국의 수입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IUT International Trade Co., 

Ltd의 구매부 담당자 Ms. Liu는 유럽과 미국에서 수입된 과자들의 가격이 하향 조정

되면서 판매 호조를 누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녀는 한 달 뒤 찾아올 중원절(中元节)에 

대비하여 가격을 조절하고 있으며, 과자의 경우 가장 대중적인 식품이기에 가격조정이 

비교적 용이한 편이라 답했다. 그녀는 대만에서 중원절은 규모가 큰 명절 중 하나로 

보통 한 달 전부터 제사용으로 다양한 물건을 구매한다고 설명했다. 
[유럽산 과자]

대만 농식품
주요품목 판매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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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류

 수요 증가 ▲  가격 하락 ▼  “ 협찬을 통해 수요를 증대시킨 오뚜기 라면 ”

   

1991년 설립되어 3000가지 이상의 유럽, 미국, 일본, 한국 식품을 수입·유통 중인 봉국

식품(逢国食品)의 대표는 오뚜기 라면의 판매량이 눈에 띌 정도로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원절(中元节)이 되면 제사에 쓸 공양물로 과자, 라면, 빵 등의 제품을 많이 

구매하며, 제사가 끝난 후 종종 이웃들과 공물을 나눠먹는다고 설명했다. 대표는 오뚜기 

라면의 경우 오뚜기社에서 중원절 프로모션을 협찬하여 다른 제품보다 가격을 더 많이 

낮출 수 있었고, 이에 판매량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만에서 한국 

라면은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라 원래부터 판매에 어려움이 적었지만 

이번 프로모션은 오뚜기 제품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으로 판단했다.

[오뚜기社 라면]

 음료류

수요 증가 ▲  “ 건강을 위해 마시는 유기농 주스 ”

   

대만에서 일본산 유기농 오렌지, 석류, 블루베리 등 과일 주스를 취급하고 있는 천주

국제고배유한공사(天廚國際股份有限公司)의 담당자 Mr. Liu는 유기농 주스의 인기가 

상승세라고 전했다. 그는 현지에서도 일부 유기농 주스가 생산되나 수입산이 많으며, 

대부분 제품을 채우는 족족 다 팔리는 상품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기농 제품은 주로 

건강에 관심이 많은 중년층 이상의 고객군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중저가 

제품의 경우 청년층을 타깃으로 삼는다고 답변했다. Mr. Liu는 유기농 주스의 경우 

반드시 대만에서 통용되는 인증을 취득하고 있어야하며, 원료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유기농 블루베리 주스]


